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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경제=정석한 기자]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(사진 오른쪽)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(왼쪽)을 만

나 건설업계 현안을 논의했다.

이날 송파구 소재 김웅 의원실을 방문한 최태진 서울시회장은 “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서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

서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”며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.

이에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조속 처리,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역행하

는 법안에 대한 논의 보류 등을 요청했다.

김웅 의원은 건설업계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“국회 차원에서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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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i' 앱을 다운받으시면
    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    - 명품 컨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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